
김 용 민 문화재청매장문화재과

Ⅰ. 머리말

Ⅱ. 자료소개

(1) 扶餘陵山里절터출토煙家

(2) 扶餘東南里遺蹟출토煙家

(3) 扶餘花枝山遺蹟출토煙家A

(4) 扶餘花枝山遺蹟출토煙家B

(5) 扶蘇山城출토煙家

(6) 부여官北里遺蹟출토煙家

(7) 益山王宮里출토煙家

(8) 기타

Ⅲ. 煙家에 대한 고찰

(1) 煙家의형태

(2) 煙家의기능

(3) 煙家의연대문제

Ⅳ. 맺음말

백제 煙家에 대하여

A study on YEON-GA( chimney head cover)



59삼십오호

1) 정양모·이훈석·정명호, 1991, 『옹기』빛깔있는책들1 0 6권, 대원사, pp.70~74.

2) 국립중앙박물관, 1999, 『특별전백제』, pp.211~213.

3) 拙稿, 1998, 「백제사비기토기에대한일고찰」, 『문화재』3 1호.

Ⅰ. 머리말

최근 들어 扶餘·益山지역을 중심으로 百濟 泗� �期의 遺蹟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활

발해지면서 百濟 泗� �期의 문화내용들이 점차 구체적으로 밝혀지고 있는 추세이다. 필

자가 관심을 두고 있는 百濟 泗� �期의 토기문화에 있어서도 근래에 새로운 자료들이 증

가하고있는데, 이 글에서 간략하게 살피고자 하는 백제 煙家도그 중의 하나이다.  

煙家란 排煙施設인 굴뚝을 구성하는 한 부분이다. 원래 굴뚝은기둥몸체를 구성하는 煙

筒과 그 끝 부분을 장식하는 煙家로 구분되어지나1 )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경우가 많다. 본

고에서는 이 구분을 따라 굴뚝 上部를 장식하는 煙家를 중심으로 다루면서 이 煙家의 하

부에 사용된토기를煙筒土器로 명명하고자 한다.

이 자료가 처음 알려진것은 1 9 9 3년도에 陵寺址로 알려진 扶餘 陵山里절터의 제3건물

지에서 출토되면서이다. 처음에는 이 토기의 기능이나 성격을 정확히 모르고 향로의 기

능과 유사한 것으로 파악하였으며,  명칭도 外形을따라 寶珠形土器라고 하였다. 한편 扶

蘇山城 東門址( 1 9 8 9 ~ 1 9 9 1 )출토 토기자료를 정리하던 필자는 외형상 器臺와 유사하지

만 器臺와는 다른 일련의 토기편을 접하고 이를 자세히 관찰한 결과 陵山里절터 출토 자

료와 동일한 보주형토기편임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기종이 기존에 백제 사비기

토기 가운데 器臺로 알려진 자료 가운데서도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 토기에 관심

을 갖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 보주형토기의 성격에 대하여는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1999년

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최된「백제」특별전에 陵山里절터 출토 자료의 복원된 전체모

습이 공개되었다. 전시도록에서는 이를 백제의 기와건물에 굴뚝장식으로 사용한 연통 토

기로 소개하고 명칭도 煙筒土器로 정정하였다.2 ) 한편 필자는 이 土器資料에 대하여 集安

지역 출토 고구려토기 가운데 유사한 예가 있음을 발견하고, 이 자료와 외형상 닮은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 바 있으나, 이 자료의 기능이나 성격에 대하여는 정확히 알

지 못하였다.  다만 중국 연구자들의 시각에 따라 중국에서 漢代 이후 곡물을 저장하는

倉庫를 형상화 한 그릇을 倉이라고 부르고 있고, 고구려토기 자료를 倉으로 명명하고 있

음을 들어 참고적으로 소개하는 데에 그쳤다.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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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최근의 발굴에서는 몇가지 상태가 양호한 煙筒土器 자료가 출토되어 이 자료를

정리·소개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지금까지 확인된 백제 煙家 자

료를 소개하고 이 토기에 대한 간략한고찰을가하고자 한다.            

Ⅱ. 자료소개

(1) 扶餘 陵山里절터 출토 煙家(圖面 1 , 9 )

扶餘 陵山里절터 2차 발굴조사( 1 9 9 3년 1 0월~ 1 2월)에서 출토되었다.4 ) 煙家는 제3 건

물지에서 출토되었는데, 이 건물지는 동향건물로서 내부에 남-북방향으로 이어진 방을

세칸 두고 있다. 세 방의 규모는남북 5 2 0∼5 3 0 c m에 동서 5 1 6 c m로서 거의 규모가 같은

데, 이중 중앙방과 북쪽방을 구획하는 벽을 사이에 두고 벽면을 따라 양방에 걸쳐 U자형

의 煙道가 설치되어 있었다. 이 연도시설은 방의 바닥을 일부 파고 瓦積이나 石列을 이용

하여 벽체를 구성하였으며, 굴뚝은 양방의 煙道에서 연결되어 방의 서편 바깥에 시설되

어 있다. 굴뚝은 점질토 등의 재료를 이용하여 하부시설을 만든 후 그 상부에는 연통기능

을 겸한 煙家를올렸던것으로보인다. 결국 중앙방과 북쪽방에 아궁이가 각각 있고 양 방

의 연도를따라 연기가나와 이 굴뚝에서 합쳐지게 된 구조이다(圖面 9). 

발굴당시 이 건물지는 기와 및 토기편이 전면에깔려 있었는데 이로 보아 이 건물이 폐

기되면서 지붕에덮였던기와가그대로무너져내린 채 쌓인 것으로추정되고 있다. 이 기

와층에서는 백제 이후의유물은 확인되지 않았다. 

煙家는 보고된내용으로 보아 지붕에서 무너져 내린 瓦積層위에서 출토된 것으로 보이

며5 ), 이 경우 煙家는 그 상부가 지붕 레벨보다 위로 내밀고 있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6 )

(圖面8 ) . ]

煙家의 재질은 흑회색 연질토기이며, 전을 제외한 전면에 線文 打捺이 되어 있다. 몸통

의 상부에는 蓮峰 장식이 있고, 몸통 중간에는 횡으로 전이 돌려져 있으며, 이 전의 상하

부에 원형 또는 하트형과 하트형에 유엽형을 조합한 문양 및 장방형의 투창이 베풀어져

있다.  또한 몸통의 아래로는 하단부로 가면서 점차 벌어진 원통형의 臺脚이 부착되어 있

4) 신광섭외, 1993, 「扶餘능산리건물지발굴조사개보」, 『고고학지』5집.

5) 국립부여박물관, 2001, 『능산리』.

6) 이 건물지의 굴뚝구조에대하여는 전통문화학교배병선교수에 의하면 기와건물의 특성상굴뚝이곧바로기와지붕을뚫고머리

를내밀고있었을경우 침수등의문제가있기때문에어렵고, 또한 지붕아래에 위치할경우 그을음등의문제가있기때문에이

경우가정할 수 있는 가장 좋은방법은 굴뚝이 비스듬히경사지게 하여 기와지붕바깥면으로고개를 내밀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

다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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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7 ) 煙家의복원된전체높이는 1 5 5 c m이다.

(2) 扶餘 東南里遺蹟 출토 煙家(圖面 3 )

이 遺蹟은 일제강점기에 조사되어 절터로 알려져 있었으나 충남대박물관의 1 9 9 3년도

발굴조사 결과 탑지나 문지, 회랑지에 관련된 유구가 없어 절터로 인정할 만한 적극적인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8 ) 다만 遺蹟 동편의 표토 아래 흑갈색층에서 다량의 백제토기,

기와가 섞여진 채 출토되었고, 이를 걷어내자 그 아래에서 다량의 주공흔이 검출되었는

데 이를 정리한결과 그 가운데방형의 굴립주건물로 추정되는 유구가 확인되었다. 

백제 煙家는 이 흑갈색퇴적층에서 출토되었는데, 출토정황으로 보아 굴립주건물, 또는

이와 인접한 부근의 건물에서 사용되었던 것이 이곳에 폐기된 것으로 보인다. 煙家는 상

부 몸체와 대각의 하부가 파손, 결실된 상태이며 대각과 몸체가 만나는 부분이 잘록하게

들어가 있고 그 바로 아래에는 단사선문이 음각시문된 돌대가2조 돌려졌다. 몸체의 잔존

하단부에는 원 2개를연이어서 구성한 투창이 부분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 유물은현재

충남대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 

한편 煙家가 출토된 흑갈색퇴적층에서는 煙家 이외에도 燈盞, 器臺, 甁, 三足器, 鳥形土

器 등 다량의백제토기와 연화문와당이 공반되었다. 

(3) 扶餘 花枝山遺蹟 출토 煙家A (圖面 2 )

이 遺蹟은 扶餘文化財硏究所에 의하여 발굴조사 되었으며,9 ) 扶餘 궁남지의 동편에 인

접한 낮은 야산에 위치해 있다. 扶餘郡이 이곳에 백제 계백장군·오천결사대 충혼탑을

건립하고자 하여 사전에 遺蹟 유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발굴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는

데, 조사결과 백제 초석건물지 등 건물지와 추정 목책시설, 고려시대 토광묘 등 다양한 유

구와 백제토기·청자 등 유물이 확인되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결과 유적은 보존되고 사

적으로지정되었다.

百濟煙家는 조사지역 동편의 라지구 제8건물지에서 출토되었다. 이 건물지는 부분적으

로밖에 조사되지 않았지만 야산의 경사진 암반층을 깎아 평탄하게 조성한 후 건물지로

사용하였다. 이 건물의 북편에 동서방향 기단석렬이 놓여져 있고, 그 안쪽에서 아궁이시

설이 확인되었는데, 煙家는 이 아궁이에 인접하여 북편기단을 따라 조성된 배수구에서

7) 대각은출토당시에는몸통의주변에흩어져있었는데나중에복원하여연결한것이다.

8) 충남대박물관·扶餘郡, 1993, 『東南里遺蹟발굴조사약보고서』.

9) 國立扶餘文化財硏究所, 2000, 『花枝山遺蹟1·2차지도위원회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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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토되었다. 아궁이는 유존상태가 비교적 양호하였는데 불을 지피는 입구는 일정 간격으

로 벌려진붓돌 앞에 수키와를 세워 보호역할을 하도록 했고, 붓돌 위에 걸친 이맛돌은 붓

돌에서 내려와가로놓여 있었다. 아궁이 내부는 불을 받은 흔적이 남아 있고, 바닥에서 소

토와 숯이 확인되었다.

煙家는 몸통과 臺脚 상단일부가 남아 있었는데, 기본형은 다른 煙家와 같으나 비교적

소형이고 별다른 장식이 가해지지 않은 단순한 기형이다. 몸체 중간에 돌출된 전을 기준

으로 상단부에 小圓孔이 3개소 뚫려 있고, 전은 약간 치켜올려져 있으며, 하단부는 상단

부보다 더 넓게 球形으로 퍼져 내려가는데 하트모양의 투창이 4개소 등간격으로 배치되

어 있다.  

한편, 이 煙家의 주변에서는 후술할 부여 官北里遺蹟에서 출토된 것과 같은 원통형 몸

체에 4개의 고리형파수가 붙은 토기가 출토되었다. 이 토기는 위가 넓고 밑이 좁은 기형

으로서 그 기능은煙家의 하단에 사용한연통부로 추정된다(圖面 2 -②) .

(4) 扶餘 花枝山遺蹟 출토 煙家B (圖面 2 )

위와 동일한 遺蹟 내의 출토자료로서 遺蹟 동편의마지구에서 출토되었다. 출토된 지점

은 마지구 추정 목책유구의 동편에 인접한 곳인데, 직접 관련 유구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주위에 백제토기가 다량 수습되었고 입지가 야산 경사면의 아랫부분인 점으로 보아 경사

면 윗부분이나 그 주위에 존재하던 건물지에서 사용되었던 것이 쓸려 내려온 것으로 판

단된다.

煙家는 대각상부와 몸통부의 일부가 수습되었는데 전체가 복원되지는 않지만 기형은

거의 파악이 가능하다. 적갈색의 연질토기로서 기벽이 두껍고 다소 투박한 재질이며, 몸

체 중간의전을 기준으로 상단과 하단에 각각 2열씩의 원공이조밀하게 돌아가고, 상단의

2열 원공 위에도 동일크기의 원공이 5 ~ 6개소 돌려졌다. 현재 결실된 부분으로 볼 때 전

은 몸체 성형시에 별도로 덧붙였으며, 상단부를 먼저 성형한 후 전을 붙이면서 하단부를

그 다음으로 완성시켜 나간 것으로 보인다. 원형 투창을 이렇게 전의 상하부에 배치한 기

형은 부소산이나 왕궁리에서도 보여지고 현재까지의 자료 가운데제일 많은 형식이다. 

(5) 扶蘇山城 출토 煙家(圖面 2 , 4 )

扶蘇山城 발굴조사에서는 지금까지 片으로 3개체분이 확인되었는데, 1983년도에 조

사된 수혈건물지 주변의 저장공 상부 퇴적층에서 수습된 1점과10) 1 9 8 8 ~ 1 9 9 1년도의 동

문지조사에서 수습된 2개체분이다1 1 ).



수혈주거지 주변의 저장공에서 출토된 자료는 전과 몸통의 일부만이 남아 있는데 기형

으로 보아 煙家가거의 확실하다.  잔존부로 볼 때 전을 기준으로 몸통 하단부에 원형투창

을 4개 돌렸다. 이 煙家는 저장공에서 사용된 것이 아니고 저장공이 폐기된 이후에 저장

공의 상부에 퇴적된 것으로서 출토맥락으로 볼 때, 인접한 수혈건물지에서 사용되었던

것이 건물지폐기 후 흘러들었을 것으로생각된다. 

동문지 주변에서 출토된 자료는 2개체분으로서 성벽 내측의 퇴적층에서 교란된 채 출

토된 것이다. 역시 인접한 주변 건물지에서 사용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중 한 점은 황

갈색의 연질토기로서 대각부 상부와 몸통하단 일부가 남아 있다. 남아 있는 몸통 하단은

圓孔이 돌아가는 것이 관찰된다.  다른 한 점은 전의 일부와몸통 하단과 대각부의 경계부

분에 해당하는 편들이 수습된 것인데 재질로 보아 한 개체분에 해당하는 것이다. 역시 전

을 기준으로 상하단에 각각 원공이 다수 뚫려 있다. 몸통과 대각부가 만나는 목부분에는

2조의돌대가돌려졌는데 이와 유사한것으로 前述한 부여 동남리출토 煙家가있다.    

(6) 부여 官北里遺蹟 출토 煙家(圖面 3, 7)

부여 관북리 추정왕궁지에서는 煙家의 연봉장식 1점(圖面 3 )과 煙家 하부에 사용했을

것으로 생각되는 煙筒土器 1점(圖面 7 )이 수습되었다. 연봉장식은 별다른 유구 없이 퇴

적층에서 수습되었으며, 煙筒土器는 1 9 9 2년도에 조사한 H구의 철기제작소로 추정되는

건물지에서 출토되었다. 이 煙筒土器는 수키와를 엎어 연결한 溝의 끝에 연결되어 세워

진 채 출토되었는데, 보고서에서는 냉각수를 저장하던 水槽의 기능으로 보았으나 밑이

뚫린 기형과 출토상황으로 보아 배연을 위한 연통으로 판단된다.1 2 ) 연봉장식은 왕궁리에

서 출토된 것이 있으며, 煙筒土器는 화지산에서 출토된 예가 있다. 한편 이러한 煙筒土器

는 한강유역 고구려遺蹟인 아차산 제4보루성에서 출토된바 있는데1 3 ) 전체기형은 원통형

에 4개소에 帶狀把手가 부착된 점, 결합식으로 끼울 수 있게 구성된 점 등에서 관북리자

료와 거의 유사하나, 몸체 하단부에 돌대를 부착하여 다른 것과 끼워 결합할 수 있게 한

10) 國立文化財硏究所, 1996, 『扶蘇山城발굴조사보고서』. 

11) 扶餘文化財硏究所, 1995, 『扶蘇山城발굴조사중간보고』. 

12) 이 토기가 보고서의 추정대로 냉각수와같은 물을 저장할 수 있으려면원통형 토기의 밑이 막혀 있거나 주변에 밀폐기능을 할

수 있는 처리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보고 내용으로는 이러한 증거를 찾을 수 없고, 또한 이 토기의 밑에 수키와를엎어 연결한

시설이 배수를 위한 토관이라면 물이 흐르는 밑부분에수키와를깔아야 하는데 여기는 뚜껑만이덮여 있어 배수를 위한 시설

로 보기에는적합하지않다. 오히려 이시설은 건물지 내의 석렬을 기준으로 건물지 내부가구획되어 석렬 안쪽의 연기를석렬

밖으로유도하여내보내는굴뚝시설로보는것이타당하다고생각한다.

13) 서울대박물관, 2000, 『특별전고구려-한강유역의고구려요새』, p.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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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는 관북리의 것과 형식상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기형상 비교자

료가 되며, 이로 보아 관북리 자료를 같은 기능의 煙筒土器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

다.

(7) 益山 王宮里출토 煙家(圖面 5, 6)

왕궁리遺蹟은 1 9 8 9년부터 본격적으로 조사되었는데 지금까지 모두 1 3점의 煙家로 추

정되는 토기가출토되었다.1 4 ) 이들은대부분 몸통부의 전이 부착된 부분을 중심으로 일부

분만이 남아있어서 보고서에는 器臺로 분류되었으나 유물의 재질이나 기형으로 보아 器

臺가 아닌 煙家片으로 판단된다. 출토 유구는 오층탑 북편의 강당지 기단성토층 및 강당

지 하층 推定工房址, 오층탑의 남편에 위치한동서석축 , 금당지 동편의남북석축, 서성벽

내측 퇴적층 및 건물지 퇴적층, 오층탑 서편 1·2건물지 등으로 다양하며, 수량 또한 가

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건물지 출토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석축 주변의

퇴적층이나 서측성벽 내측의 퇴적토에서 출토된 것으로서 모두 前代의 건물지가 존재할

당시 사용되었던 것이 폐기과정에서 퇴적된것으로보인다.    

출토 煙家는 대부분 전이 부착된 부분만이 남아 있으나, 煙家 상부의 蓮峰장식이 1점

출토된 예가 있고,  2000년도에 조사된 서측성벽 내측의 추정건물지 퇴적층에서는 대각

부를 제외한몸통부가 잘 남아있는 煙家 1점이수습되었다.1 5 )

왕궁리 출토 煙家자료 가운데는 강당지 하층에서 출토된예가 주목된다. 강당지 하층유

구는 강당지의 기단토 내부 토층조사과정에서 확인되었는데, 조사당시 파괴가 심하여 정

확한 유구의 성격은 알 수 없었지만 수습된 도기 유리편의 존재 등으로 보아 백제의 공

방지로 추정하였다. 따라서 煙家는 출토맥락으로 볼 때 공방지의 존립시 사용되던 것으

로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예는 扶餘 陵山里 절터의 공방지(제3건물지) 출토자료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수 있다. 

(8) 기타

이외에 익산 미륵사지에서는 전달린 토기라고 하여 그 용도가 불명인 토기가 최소 2개

체 분량이 수습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보고 내용에 의하면 이 토기는 약 7 0片 정도가 東

14) 扶餘文化財硏究所, 1992, 『王宮里遺蹟發掘中間報告』. 

國立扶餘文化財硏究所, 1997, 『王宮里發掘調査中間報告Ⅱ』.

15) 國立扶餘文化財硏究所, 2000, 『王宮里遺蹟발굴조사현장설명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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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구 퇴적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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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시설주변와적층상면

굴립주건물 주변

토기·기와 퇴적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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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백제 煙家자료 출토현황

扶餘 陵山里절터

扶餘 東南里遺蹟

扶餘 花枝山遺蹟

扶餘扶蘇山城

扶餘 官北里遺蹟

益山 王宮里遺蹟

번호 遺蹟名 출토유구 수량 출토상태 기타



院 北回廊址 배수구와 그 주위에서 수습되었다고 한다. 실물을 실견할수는 없었고, 記述

내용과 도면으로 볼 때 煙家일 가능성이 있는 자료가 1점 있으나 전의 크기가 1 0 c m로서

다른 자료에 비해 크고, 투창 또한 타원형으로 비교예가 없어서 연가로 단정하기가 어렵

다. 따라서 이 자료는그 존재만을 여기서 밝혀 두고 판단은 유보하고자 한다.

Ⅲ. 煙家에 대한고찰

(1) 煙家의 형태

지금까지 출토된 자료를 통해 볼 때, 煙家의 형태는 전체적으로 원통형의 대각 위에 蓮

峰형상을 도안화 한 몸체가 올려진 모양이다. 대각은 아래가 넓고 위로 올라갈수록 좁아

지는 기형이며, 상부의 몸통과 만나는 부분에서 잘록하게 목을 이루면서 좁아졌다가 다

시 벌어지면서 몸통부를 이루는 형태상 특징을 보여 준다. 몸통부는 기본형이 둥근 球形

으로 상부에는 蓮峰形의 장식이 부착되었고, 몸체 중간에는 횡으로 돌출된 전이 달려 있

다. 또한 이 전을 중심으로 몸통을 상단과 하단으로 나눌 수 있는데이 상하단에는 배연을

위한 투창이 장식되어 있다. 투창의 형태는 원형으로 구성된 형식(화지산, 부소산, 왕궁

리)이 가장 많고 이외에 원형과 하트형 또는 사각형을 조합한 것(화지산, 부소산, 왕궁

리), 또는 원형·하트형·사각형 이외에 유엽형 등 여러 가지 문양을 조합한 형식(능산

리)도있다. 

煙家의 크기는 능산리의 경우 높이가 1 5 5 c m로서 대각부가 몸통에 비해 길고 큰 편인

데 이는 煙家의 기능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까지 완형으로 비교할 만한 자

료가 없어 어려움이 있지만, 몸통의 크기는 대각의 길이와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

되며, 煙家의 크기는 煙家를 사용한 건물의 규모와도 비례관계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즉,  규모가 큰 건물일수록 굴뚝의 규모도컸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문제는 앞

으로 관련자료의 증가에따라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백제 煙家와 기형상 유사한 자료로 集安 禹山下墓區 M 2 3 2 5호 출토 자료1 6 )가

있다(圖面 3 -③). 이 자료는 고분 부장품이며, 실견할 수 없는 한계가 있긴 하나 도면으

로 볼 때 백제 煙家와 상당히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즉, 泥質의 회색토기이며, 원통형의 대

각 상부에전이 달린 球形의머리가있고 목부분에는 하트형의 투창이4개 돌려졌는데 이

는 前述한 화지산 8건물지 출토 연가와 유사하다. 이 자료를 報告한 중국 학자들은 중국

16) 耿鐵華·林至德, 1984, 『集安高句麗陶器的初步硏究』, 『文物』8 4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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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陶瓷 가운데 저장용기의 일종인 倉으로 분류하였으나 중국 도자의 倉은 바닥이 있는

것에 비해 이것은 바닥이 뚫린 점에서 차이가 있다. 크기도 높이 9 2 c m로서 중국 도자보

다 크고, 정상부의 보주형 꼭지와 하트형의 투창은 중국 창에는 비교자료가 없고,1 7 ) 오히

려 백제 煙家와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다.  

기존에 출토된 자료 가운데는 이 煙家의 전이 달린 부분과 그 주위로 투창이 뚫린 부분

만이 片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이러한 특징은 백제 器臺와 유사하므로 器

臺로 보고된예가 많았다. 그러나 자세히관찰해보면 煙家의전이 달린 부분은 球形을 이

루어야 하므로 중심이 한 점을 향하고 있지만 器臺片은 중심축을 기준으로 圓筒形을 이

루어야 하므로 몸체의 곡선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煙家의 전은 도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器臺의突帶 장식과는 차이를보이고 있다. 이외에도 煙家와 비교될 수 있는 백제 장

고형器臺는 경질 소성품이 대부분인 반면 煙家는 대부분 기벽이 器臺보다 두껍고 연질이

대부분이다. 

한편 煙家의 외형 디자인을 볼 때 전과 투창의 요소는 한성기인 몽촌토성 출토 圓筒形

器臺에서도 찾아볼 수 있고,  연통으로서의 기능을 고려한다면 원통형토기의 기형모티브

에서는 더욱더 연관성을 찾아볼 수는 있겠다. 그러나 백제 煙家의특징인몸통 상부의 蓮

峰形 장식과 球形으로 구성되는 몸통의 형태적 특징은 기본적으로 불교의 보급과 더불어

나타나는 蓮峰모티브를 응용한 것임을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煙家의 蓮峰 모티브는 가령 백제 사비기에 유행한 전달린 토기에 이 시기에 새

로이 유행하는 半球形 몸체의蓮峰形손잡이1 8 )가 부착된뚜껑을덮었을경우 煙家와형태

상으로 동일한 도안임을 알 수 있는 것에서도 방증이 된다(圖面 1 참조). 백제 무령왕과

성왕대에 불교가 융성한 점을 감안한다면 이 시기에 이러한 불교적인 의미의 蓮峰 도안

을 기와나 토기, 금속유물 등에서 여러 가지로 응용하여 표현했을 가능성을 충분히 상정

할 수 있다. 실제로 백제 사비기에 출현하는 굽이 달린 臺付�G 기종에는 뚜껑을 덮어 盒

으로 사용한예가 많은데, 이 경우 뚜껑형식이 기존의蓋杯 뚜껑과같은 낮은 蓋身에서 변

화하여 둥근 半球形의 蓋身으로 제작하여 뚜껑을 덮었을 때 전체가 연봉모양을 이루도록

구성한것은 불교의상징인 연봉도안에 보다 근접하도록 하기 위한 의도임을 알 수 있다. 

1 7 )중국에서는후한대이후陶倉기종이나타나는데그특징은원통형몸체에바닥을갖추었으며, 상부에는누각, 불상, 인물상, 동

물상등다양한형상을장식한예가많다. (中國硅酸鹽學會, 1982, 『中國陶瓷史』) 

18) 기존에는 寶珠形 손잡이로명명한 예가 많았으나, 보주형은 형태상 원형에 가까운 것이고 상부에 꼭지가 올려진 것은 蓮峰形

으로부르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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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8

9

1 0

1 1

1 2

1 3

1 4

1 5

2 1 . 8

2 6 . 6

2 9 . 5

5 6 . 3

6 0 . 0

3 1 . 5

4 0 . 7

2 3 . 0

1 5 5

9 2 . 0

2 6 . 7

원형+하트형+
사각형

하트형(부분)

원형+하트형

원형

원형

원형

원형

원형+장방형

원형

원형

원형+방형

하트형

2 . 2

3 . 7

4 . 0

4 . 0

4 . 1

4 . 0

6 . 0

3 . 6

4 . 5

단선문타날

목에 각목돌대2조

단선문타날

목에 돌대2조

<표2> 백제 煙家자료 제원(단위 : cm)

陵山里절터

동남리

화지산A

화지산B

扶蘇山城A

扶蘇山城B

扶蘇山城C

왕궁리A

왕궁리B

왕궁리C

왕궁리D

왕궁리E

왕궁리F

왕궁리G

禹山下墓區 M 2 3 2 5호

연번 총높이 몸통
높이

몸통
최대폭

전너비 투창 기타자료명



(2) 煙家의 기능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백제 煙家는 아궁이와 연도가 있는 건물의 굴뚝을 장식하는

기능을 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부여 관북리와 화지산에서는 이 煙家의 아래로 연통

부를 이루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토기가 출토되었는데 煙家의 높이가 기와 지붕보다 위로

올려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煙家의 아래로 이 연통형토기를 몇단 올려 연통부를 이

루었을 것으로 추정된다.1 9 ) 한강유역의 아차산 고구려 보루遺蹟에서는 이러한 연통부를

이루었던 원통형의 토기가 출토되었는데, 부여지방의 그것과 유사하여 더욱 이러한 추정

을 뒷받침하고 있다(圖面 7 -②). 

이 연통부와 관련하여, 그 형태를 보면 원통형이지만 하부가넓고 상부가 좁은데이는

복원된 능산리절터 출토 연통토기에서도 알 수 있다. 이러한 기능은 위로 세워 올리는데

힘의 안정감을 주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부여 관북리 출토 자료(圖面 7 -①)에는 연통

윗부분으로 추정되는 곳에「小上」이란 銘文이 새겨져 있는데 이는 연통을 세웠을 때 미

리 상하를 알 수 있도록 표시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연통 상부에 턱을 두고 안으로

좁혀 세운 것도 그 위로 다른 연통 등을 끼울 수 있게 한 의도로생각할수 있다.     

한편 4세기 후반대로 편년되는 天安 龍院里遺蹟2 0 )에서는 수혈주거지에서 용도미상의

토기가 출토되었는데 이 토기는 외형상 상반부는 원통형이고 하반부는 넓게 퍼지면서 전

체적으로 장고를 절반으로 자른 형태를 이루고 있다(圖面 7 -③). 상부에는 종방향의 고

리형 손잡이가 4개소 부착되었고, 하부에도 2개소에 손잡이가 부착되었는데 결실되었다.

이 토기는 주거지 내에 아궁이의 흔적이 찾아지진 않았으나, 별다른 토기로서의 기능을

생각할 수 없고, 통형으로 상하가 뚫려 있는 점과 외형, 태토면에서 볼 때 굴뚝과 같은 배

연시설의 일부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자세한 것은 차후 자료의 증가를 기다려 검증

되어야할 것이다.

(3) 煙家의 연대문제

연가의 연대문제는 자료가 제한적이어서 범위를 설정하기가 쉽지는 않다. 현재까지 백

제 煙家는 부여와 익산지역에서만 출토되고 서울이나 공주지역에서 煙家의 출토예가 보

이지 않고 있어 煙家의 출현연대를 일단 백제 사비기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특히 연봉형

19) 부여화지산제8건물지에서는아궁이시설의주위에서煙家와함께연통부로생각되는토기가공반되었는데, 이로보아연통토

기를먼저 굴뚝기초부에서올린후그위로煙家를연결하여올렸을것으로짐작된다.

20) 공주대박물관외, 2000, 『용원리고분군』, pp.474~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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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티브의 煙家는 사비기에 들어와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사비기 이전

에도 어떤 형식으로든지 굴뚝을 이루는 토기가 존재하였을 것이므로 연가의 기원 또는

출현 문제는 앞으로 자료를 좀더 기다려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前述한 천안 용원리

출토자료가 배연시설이 맞다면 연통토기의 출현 시기는 좀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또

한 集安 禹山下墓區 출토의 고구려 토기자료는 4 ~ 6세기로 편년되고 있어 이것과의 연관

성을 고려한다면 사비기 이전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한편 연봉형의 장식이 가해진

煙家 이전 단계의 선행형식이 존재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지만 아직은 백제

토기 자료에서 확인된 바 없다. 

신라나 가야지역에서는 아직 백제 연가와 비교할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으나 앞으

로 자료의 증가와 함께 삼국시대의 배연시설 또는 배연시설로서 사용된 토기 등에 대하

여 접근할수 있을 것이다.     

Ⅳ. 맺음말

필자는 扶蘇山城 동문지의 토기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처음 煙家의 片을 접하게 되

었고 이를 관찰한결과 형태상器臺와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판단의 계기

에는 당시 扶餘博物館의 발굴에서 처음 출토된 扶餘 陵山里절터 출토 자료(당시에는 보

주형토기로 보고함)의 존재가 있었고, 기존 자료와는 다른 독특한 이 토기의 형태상 특성

에 관심을갖고 관찰하게 된 데서 기인한다. 

당시까지 이미 기존에 보고된 자료중 器臺로 분류된 것 가운데 煙家의 片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후 본 연구소의 발굴을 비롯한 扶餘·益山지역 발굴에서 조금씩 자료가 증가

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기존의 자료와 함께 지금까지 확인된 백제 煙家로 추정

되는 자료를한데 모아 학계에보고하고자 하였다.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煙家는 排煙施設의 一部分으로서 굴뚝의 상부에 사용된 장식

성과 기능성을 갖춘 것이며, 그 하부에는 煙筒을 끼워 사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백제 煙家는 부여·익산지역에서 출토·확인되고 있는데 그 형태상 특징으로 보아 불교

의 연봉 모티브를 응용한 것으로 추정되며, 불교의 성행과 함께 百濟 泗� �期에 들어서서

본격적으로 제작·사용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그 기능은 건물의 배연시설인 굴뚝 장

식에 사용된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煙家의 하부에는 연통형으로 제작된 토기를 결합

하여 사용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煙家는 백제 이후 조선시대까지도 그 기능과

전통이 이어져 왔음을 알 수 있고,2 1 ) 형태상으로도 유사성을 유지하고 있음을알 수 있다.



한편 이러한 백제 煙家자료와 형태상 유사한 고구려토기자료의 존재를 들 수 있다. 集

安 禹山下墓區 M 2 3 2 5호에서 부장품으로 출토되었는데 이를 보고한 중국 학자들은 중국

陶瓷 가운데 倉과 유사한 점을 들어 창으로 분류하였으나, 여러 가지 점에서 중국의 倉과

는 차이를 보이고 있고 오히려 백제지역의 煙家자료와 형태상, 크기에 있어 매우 유사성

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구려 토기의 보고된 연대관을 따른다면 백제 煙家

와의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계보나 기원문제를 논할 수 있을 것이나 본고에서는 이 문제

는 향후 자료의증가와함께 다음 기회를기약하고자 한다.  

21) 조선왕조실록에는 건축에 사용하고남은 煙家와 龍頭, 吐首, 雜像 등의 물품을 후일 사용을 위해 잘 보관·관리토록 하겠다는

문제를상부에보고하는내용이있는것으로보아궁궐과같은규모있는건물에煙家가사용되고있었음을알수있다. (조선왕

조실록, 광해군8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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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圖面 1> ①능산리절터 출토 연가②관북리 출토 전달린토기 및 뚜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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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面 2> 화지산 출토연가·연통토기(①,②8건물지, ④마지구퇴적층) 
③부소산성 동문지출토 연가

②

①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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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面 3> ①관북리 출토 연봉 ②동남리유적 출토 연가 ③ 集安 禹山下墓區 M 2 3 2 5호

②

①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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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①

③

④

<圖面4> 부소산성출토 연가
(①,②,④동문지 ③수혈주거지 저장공상부 퇴적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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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③

④

<圖面 5> 왕궁리 출토 연가
(①,②강당지 및 하층 ③남북석축 ④남북석축 건물지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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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面 6> 왕궁리 서성벽내측 출토 연가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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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面 7> 추정연통토기
(①관북리 ②아차산제4보루성 ③천안 용원리주거지)

①

③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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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面 8> ①연가 출토상태(능산리)  ②연가 출토상태(화지산)  ③왕궁리서성벽 내측 출토연가

①

②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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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面 9> 능산리 연가 출토 건물지평면도



■ ABSTRACT

A study on YEON-GA( chimney head cover)

Kim, Yong-Min
Buried Cultural Properties Division, Cultural Properties Administration

This article  exemines YEON-GA(煙家), a kind of chimney head cover, made and

used during the Baekjae Period.

YEON-GA was  recently excavated  in Buyo and Iksan, and it generally accepted

as a kind of pottery stand. However, this paper will argue that it functioned as  a

chimney  head cover during  the Baekjae Period. 

The design  of YEON-GA is the  lotus flower bud which  were popular during the

Sabi-Baekjae Period.It seems  highly likely that it functioned  to ornament a  chim-

ney head and  to send up smoke smoothly. It  was  also found  that, beside a  chim-

nery head  cover, a chimney  body was made  and used.

It is very difficult to trace the origin of YEON-GA but it seems that it had been

used until the Chosun Dynasty, based  on the historical docum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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